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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변화

금융위원장입니다.

먼저 대통령님을 모시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과 금융소비자,

그리고 핀테크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와 성과를 소개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직도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입니다.



- 2 -

출범 1년 만에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➊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➋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➌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ㆍ24시간 편리하게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고객들의 이용 경험,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pioneer)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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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와 당면 과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SNS,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과 플랫폼을 금융산업에 접목시킨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CT 기술과 금융이 융합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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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감한 금융혁신 추진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혁신과제의 특성상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소비자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금융혁신 추진의 성과와 속도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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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금융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융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심으로써,

금융당국과 금융종사자들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